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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포츠라는판을키우기위한노력

1. 특허라는 비밀이 없어지는 세상

• 엘론 머스크와 그가 창업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시장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혁신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

외에 아직까지 내연기관자동차 시장에 비해 열세인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함

이었다.

• 소니가 개발한 베타맥스 방식의 VCR기술은 JVC가 개발한 VHS방식에 비해 음질과

화질 등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를 자랑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하고 더 많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배려한 VHS진영에 비해

베타맥스 방식은 폐쇄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 했고 결국 시장은 VHS의

손을 들어 주었다.

2. 판을 키우기 위한 노력

• 제러미 벤담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걱정하기 전에, 파이

자체를 키울 것을 걱정하라. 그러면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철학을 철저하게 따른 것이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이었고,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얻은 대신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파이가 공정한 룰에 따라 제대로 분배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학자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롯폰기 힐스는 입점한 기업 모두가 성공해야 더 큰 사업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고, 입점 업체들에 대한 세심하고 깐깐한

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더불어 롯폰기 힐스라는 판 전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 나이키 역시 부동의 1위 기업이지만, 그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스포츠용품 시장 더 나아가 스포츠 전체의 판을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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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키의 즐거움이 아닌 스포츠 본연의 즐거움

• 나이키는 캠페인성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사람들이 스포츠의 즐거움과 매력에 저절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의 경쟁자가 전통적인 스포츠 용품 기업이 아니라, 

가정용 게임기, 다이어트 식품, 자동차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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